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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

가하고 맞벌이 가정 및 가족의 핵가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구조의 단순화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아동돌

봄 기능이 약화가 발생하여 아동양육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지역 및 국가의 발전과 

접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가족

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 등을 제정하고 법

에 의거하여 가족지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돌봄기능을 강

화하고 있다(Lee, Park, & Chu, 2014). 이러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방향 및 사업은 지역사회보건 및 간호차원에서 가족건강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건강가정지원법은 아동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주 양육

자의 상황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

을 명시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에 대한 보완적 접근방법이며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을 제

공하는 공공지원 형태의 개별보육서비스로서 시설중심의 보육

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

국의 모든 시·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지역내의 양

육경험이 있는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직업군을 

양성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의 가정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과 가

족에게 국가서비스로써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제공되고 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아이돌보미는 

거주지역사회의 아동에게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아이돌보미 사업을 제공하는 전국의 각 시·군·구 건강

가정지원센터는 중년기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역

의 보건소와 연계하여 가족보건, 영유아 건강증진 및 복지 차

원에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Lee, Chu, Park, Kim, & 

Choi, 2014; Lee, Park, & Chu, 2014). 이는 지역사회보건과 

간호영역에서 통합건강증진이 강조되고 지역사회의 가족중심

의 간호활동의 중요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며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

활동에 대한 의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Yun, 2012). 

아이돌보미의 돌봄이 지역사회 가정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

를 감소시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미래의 인력확보와 사회 

안정화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되어(Jun, Lee, & 

Bang, 2009; Lee & Kim, 2011), 아이돌보미의 양성과 돌봄서

비스 제공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용자 측면의 

긍정적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Jun, et al., 2009; Lee & Kim, 

2011). 그러나, 돌봄 제공자인 아이돌보미의 직무만족(Lee, et 

al., 2014),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적용효과(Lee, et al., 201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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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ID

Age 

(year)

Duration of 

care-giving 

experience 

(month)

The number of 

children to take 

care of the 

present

1 55 11 2
2 53 9 2
3 56 39 2
4 64 15 2
5 56 30 2
6 56 84 1
7 50 65 4
8 56 74 2
9 52 38 2
10 52 24 1

아이돌보미의 돌봄이 사회에 미치는 의미(Lee & Chung, 2012)

에 대한 보고는 있으나, 아이돌보미가 인식하는 돌봄활동과 

중년기 여성의 재취업 활동으로써의 돌보미 경험에 대한 연

구는 없는 실정이다.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경험에 

대한 의미이해는 직업이 단순히 수입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

니며 정체감과 자기가치감을 제공하고(Bandura, 1997) 신규직

업군인 아이돌보미의 양성과 서비스 제공 뿐 만 아니라 중년

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발달과업인 생산성(Kim, & Kang, 2012; 

Kim, Kim, Shin, Shim, & Oh, 2014)과 신체·심리·사회적 측면

의 다차원적 건강접근 및 건강한 가족발달지원 차원에서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 경험에 대한 의

미 이해는 아이돌보미 활동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

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Jun & Kang, 2014).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중년기의 아이돌보미 여성이 

아이돌봄 중에 갖게되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활동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파악하고 돌봄활동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상호

작용 등에 내재되어 있는 반응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아이돌보미

의 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장

기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아이돌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제공할 것

이다. 또한 건강한 가족발달과 지역사회 발전의 이해측면의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

들은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의 주제와 의

미를 심층적 접근을 통해 밝히고 이해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은 거주 지역의 건강

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내

의 가정에 고용되어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으로써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 경험을 서술하고 탐색하여 아이돌보미

가 돌봄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와 근

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중년기 아

이돌보미 여성이 아이돌봄활동에서 겪는 경험을 기술하고 탐

색하여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에 대한 전

체적인 의미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의 의미 및 본

질을 파악하고자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

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는 중년 여성 10

명이었다. 아이돌보미 활동은 가정 내 아동의 개별 돌봄서비

스를 제공하여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

과 발달을 위한 아동지킴이로서 보육 등을 제공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는 여성은 서울소재 일지역의 건강가정

지원센타에 등록되어 있고, 가정의 요청에 따라 개별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게 되며, 방문시간 및 간격은 

개별가정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다. 

본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평균 55세(50세~64세)였으며, 활동

기간은 38.9개월(9개월~84개월)이고, 자녀는 1.6명(0명~2명)이

었다. 연구참여자가 돌보는 아동의 연령은 0세에서 12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Table 1). 

연구자 준비

본 연구의 연구자 중 책임연구자는 간호학 박사, 여성으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다수의 질적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고, 

아이돌보미 여성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

다. 공동연구자는 20년 이상 지역사회간호교육과 지역사회 내 

여성인구집단 대상의 건강증진사업 및 연구경험이 있으며 질

적 연구교육과정 이수 및 워크숍에 참여하였고, 아이돌보미 

대상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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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의도표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은 6개

월 이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여성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서울소재 일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돌

보미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하였다. 연구자는 아이돌보

미 여성들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자료수집 방법, 연구참여 

시의 보상 등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의적으로 동의한 아이돌보미여성을 선

정하였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연구참여자의 선정을 위하여 

‘눈덩이 굴리기 표집’으로 모집하였으며, 자율적으로 참여 의

사를 밝힌 아이돌보미여성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자료수집

방법, 보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동의한 자를 참여자로 선

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이 적

절하여(Speziale, Streubert, & Carpenter, 2011), 연구자가 개발

한 개방형 질문을 연구참여자에게 질문하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자 중 한 명이 진행하였고 면담질문은 ‘귀하가 아이돌보

미로서 돌봄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귀하가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이다. 면담일시는 참여자와 의논

하여 정하였으며, 지역 내에서 면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적

절하지 않아서 참여자의 동의하에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연구실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1-2회의 면담에 참여하였

고, 면담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사용하여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시하였고, 의미의 확인이 필요

하거나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서는 참

여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

에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은 필사되어 자료분석 시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같이 모여서 필사한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참여자에게 확인해야 하거나 중요한 의미

가 함축되었다고 생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 면담에서 

참여자에게 질문하여 의미를 파악하였다. 면담은 새로운 내용

이 발견되지 않고 자료가 충분히 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

점에서 종료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8월 29일부터 

2014년 9월 17일이었다. 

자료 분석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은 관심현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자로 하여금 대상자가 보는 삶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지각세계에 들어가 대상자의 경험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탐색한다(Speziale, et al., 2011). 본 연구

는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분

석방법으로 선택하였으며,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한 과정은 다음

과 같다. 1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

으면서 아이돌보미여성인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돌봄활동의 

본질과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참

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나타내는 구절이나 문장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추출된 구절이나 문장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확인하고(구성된 의미), 구성된 의미를 추상적인 진술로 기술

하였다. 아이돌보미 여성들이 돌보는 아동의 가정환경이나 개

인적 특성이 다르지만,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 경험이 무엇

인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하면서 연

구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연구의 목적이 무엇

인지 되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면서 의견을 조율하였다. 3단계

에서는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돌보미 

경험을 확인하고 주제로 범주화하고, 확인된 현상과 관련하여 

철저한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하였다. 4단계에서는 연

구자가 분석한 내용이 연구참여자가 표현하고자 한 경험의 

본질이었는지 2명의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5단계에서는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간에 합의

가 이루어 질 때까지 검토하였다. 6단계에서는 연구자가 확인

한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과학적 엄격성(Rigor)을 확보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1981)의 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 적용성의 전략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사실적 가치는 연구참여자에게 각

각의 면담기록과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어 분석한 내용이 연

구참여자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확보

하였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간

에 면담과정과 분석한 자료를 상호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자

료를 분석하였다. 중립성의 유지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아이돌

보미여성의 돌봄활동에 대한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연구참여

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관심 현상이 어떤 것인가

를 탐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여성의 돌봄

활동에 대한 의미 및 본질이므로, 적용성은 이 맥락에서의 여

성에게로 제한된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전에 일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

회로부터 연구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No : SWCN-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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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mes and formulated meanings

Themes Formulated meanings

Weariness from 
care-giving 

Hard work of care-giving 
Feeling the limitation of child care 
providers‘s role
Undervalued one’s worth 

Search for one's 
own solution

Self-reflection
Strengthening one's mind to work for a 
child
Finding a compromise

Cheerful life A worthwhile life
Realizing vigor in daily life
Proudness of oneself

An opportunity 
to start a new 
life

Beginning a new relationship 
An activity that one wants to continue
Self-development for one's future

-HR-002-06). 연구자는 참여자 등록 전에 연구의 목적, 과정, 

자료수집 및 비 보장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담내용

은 녹음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

는다는 점과 면담 도중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면담을 

중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

게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녹취된 자료는 필사는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가 직

접 필사하였으며, 녹취된 자료 및 필사된 자료의 보관 및 관

리는 대학의 기관생명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10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

의 주제, 12개의 구성된 의미 및 104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다. 아이돌보미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의 4가지 주제는 

‘돌봄의 고단함’,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색’, ‘생기가 가득한 

생활’,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으로 나타났다(Table 2). 

주제 : 돌봄의 고단함

‘돌봄의 고단함’에 포함된 의미는 ‘힘든 돌봄 활동’, ‘역할

의 한계’, ‘저평가된 자신의 가치’이었다. 

구성의미1. 힘든 돌봄 활동

연구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아이들의 

활동과 요구에 맞추어 움직여야 하고 아이의 집 방문시간이

나 돌봄활동 시간이 식사시간과 겹치면 제 시간에 식사를 하

지 못해서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다고 하였다. 돌봄활동을 

하면서 아이 부모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는 생각과 아이 부

모와의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곤함을 느꼈고, 사회생활이 힘듦

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남에 집에서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녁 먹

을 틈이 없는거예요. 선식 같은거 타서 다니고 했어요. 배가

고프진 않은데 집에 와서 약간 생각이 나면 남편이랑 둘이 

있으니까 뭐 먹고 하면 12시가 되니까. 건강문제죠.. (참여자 

5)

지금 아이들 보는건 내 아이가 아니고 보수를 받고 하는거

라 조심스럽고. 저는 컴플레인 나는게 싫어서 이용자한테 어

떻게 캐어할지 물어보고 그대로 메모했다가 하거든요. 어쨌든 

아무래도 신경써야 되니까 그런게 힘들고. 애들이 하자는 거 

잘 안할 때 떼쓰고 그럴 때 어머님이 시키신 건데 안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게 신경쓰여요. 괜히 앞서서 생각하는게 제 문

제인 것 같긴한데, 꼭 그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따라주

는 게 힘들어요.. (참여자 6)

구성의미2. 역할의 한계

연구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의 범위와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였

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적절할 때 훈

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돌보미로서 아이들의 훈육

에 관여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워 하였다. 

제일 힘든 건 마음은 내 자식처럼 애들 만나는 게 기쁨이

거든요. 근데 어느 선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해야 될 행

동 같은 거에 막연한 선이 있어서 그럴 때 안타까워요. 하물

며 남의 애기니까. 말을 해야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엄

마한테 말해서 전달하는 건 하는데, 아이한테는 못 말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전달할지 몰라서. 그럴 땐 좀 지켜보죠. (참

여자 1)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도 이대로 받아줘야 하는 건가. 아니

면 훈육을 해야 하나. 만약 훈육을 한다면 나는 돌보미 인데 

부모가 좋아할까. 내 자식이라 생각한다면 나쁜 점은 고쳐주

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좋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데, 돌보는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이 돌보미  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죠. (참여자 3)

구성의미3. 저평가된 자신의 가치

연구참여자들은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였다. 돌보는 아이의 

가족에게 무시당하거나 의심을 받거나 보수가 업무량과 업무

의 중요성에 비하여 낮으므로 돌봄제공을 받는 가족과 사회

가 자신들을 낮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였다. 

근데 그 부모님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녹음기를 가려놓

고 나갔다 들어왔어요. 녹음을 한거죠. 근데 그건 저만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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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개의치는 않아요. 녹음하는데서만 잘하는 그런 마인

드는 아니거든요.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이 집에서 

의무만 다 해주고 오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자

존감이 진짜. 이 돈을 안 벌어도 아무지장이 없는데. 이건 뭔

가. (참여자 2)

일을 하면서 몰상식한 이용자를 만나면 우리를 굉장히 무

시해요. 그러다보니까 나는 실제로 자질이 높은데, 남들이 보

기엔 스펙이 없어 보이나 보다......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저한

테 너무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참여자 10)

주제 :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색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색’에 포함된 의미는 ‘자기 성찰’, 

‘아이를 위한 마음가짐’, ‘타협안 찾기’이었다. 

구성의미1. 자기 성찰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

의 아이들을 양육했던 경험을 되짚어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면

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돌아보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돌

보는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고, 돌보는 아

이나 부모와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지 살피게 되었다. 

아들은 제가 생각해도 잘 못 키운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젊은 엄마들이 듣

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박사로 키우면 뭐해요 사람이 되야

지. 제가 항상 그래요. 지금 애키우면 잘키울 것 같아요. 그땐 

나름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지금 

같으면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참여자 4)

그때는(유치원 교사로 일할 때) 제가 나이가 어려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뻐하는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런 

애만 좋아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엔 그렇게 애들이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제는 애들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 제가 20대 일 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참여자 8)

구성의미2. 아이를 위한 마음가짐

연구참여자들은 돌보는 아이를 혈족처럼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을 통해 

자식같이, 손자같이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아이가 건

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랐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정형편이 

나쁜 아이를 만나면, 안쓰러워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였

고, 힘들어하는 아이의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이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어리광을 부리는 

구나 그런 심리적인 해방구 역할을 내가 해야 하는 건가 싶

어서 가끔을 포용해주기도 하고. 저희 애들 키울때는 이성적

으로 키웠어요. 근데 얘네는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할머

니 같은 심정이랄까. 뭘 해도 다 이쁜. 근데 너무 버릇없고 

공부 안 할 때는 안타깝잖아요. (참여자 3)

아이들한테 엄청 정성스럽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까진 안했어서. 신경이 더 써지죠. 하다보면 애들처럼 

그렇게 되요. 이건 나쁘니까 안 해줘야겠다든가. 전자렌지 안

좋다 하니까 냄비에 해주고. 건강에 안좋다니까. 내가 돌보는 

애한테 안 좋다니까 안하게 되더라고요. 하다보면 정말 정이 

많이 들어요. 저는 번거롭더라도 유리에 데워서 해주죠. (참여

자 7)

구성의미3. 타협안 찾기 

연구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돌봄방식을 찾거

나 정하게 되었다. 돌봄활동에서 겪게 되는 아이 부모와의 갈

등이나 아이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부모를 이해하

려 하거나 아이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놀이 준비를 하였고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타협안을 찾아 

나갔다. 

저는 색칠하는 프린트가 있는데. 저희 이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는데. 그걸 학교에서 프린트를 해다 주시거든요. 

큰애들한테 갈 때는 그런 거 가지고 가요. 색칠하는 거 가지

고 가면 좋아해서 그런 거 챙겨서 가지고가요. (참여자 6)

처음에는 무조건 주자 그러다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남의 아이라고 무

조건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안되는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9)

주제 : 생기가 가득한 생활

‘생기가 가득한 생활’에 포함된 의미는 ‘가치 있는 생활’, 

‘일상의 활기를 찾음’, ‘자랑스런 자신을 발견 ’이었다. 

구성의미1. 가치 있는 생활

연구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와 돌봄활동

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정을 느끼고 아이들의 반

기는 모습에 기쁨을 느꼈다. 또한 자신들의 돌봄활동을 통해

서 아이가 성장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뻐하였

고,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여서 보람을 느꼈다. 

어떤 때는 애들이 좋다고 매달리고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좋다고 그러면 이용자님들이 다른 선생님 오면 

우는데, 선생님은 애들이 좋아하니까 아빠도 좋아 한다. 그러

면 저도 너무 뿌듯해서 힘이 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돌봐주면

서 보람 느끼고.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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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처음에는 그냥 인사했는데, 제가 놀면서 인사는 배

꼽인사로 하는 거야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애가 그렇

게 배꼽인사를 하면 저는 더 바랄게 없는 거죠. 교육이 된다

는 거 그게 저한테는 보수예요. 엄마가 일찍 집에 와도 엄마

가 있으나 없으나 애기가 편안해 하는걸 보면 뿌듯해져요. 내

가 엄마랑 별반 다르지 않게 해줬나 그런 거 때문에. (참여자 

9)

구성의미2. 일상의 활기를 찾음

연구대상자들은 돌봄활동으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에

게 집중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돌

봄활동을 통해 일상의 무료함이 감소되었고 즐거움이 생겼으

며 돌봄활동이 생활의 활력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건강해짐을 

느꼈고, 건강을 더욱 더 관리하게 되었다.  

활력소가 생기고,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제가 즐겁

게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저 진짜 즐거워요. 지금 제 나이 친

구들은 무슨 무슨 약을 많이 먹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식사조절하고, 운동 많이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집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나가서 

활동하니까 시간도 잘 가고 아프지도 않고, 좋아요.(참여자 4)

안 먹으면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 건강까지 헤치

면서 활동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주로 걸어요. 많이 걷고,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음식을 먹으려

고 하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예요. (참여자 7)

구성의미3. 자랑스런 자신을 발견 

연구대상자들은 돌봄활동에 대한 자기효능의 느낌을 갖게 

되었다. 아이와 부모가 자신을 믿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면서, 돌봄활동에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각하였고, 활동에 만족

해하였다. 

그 아이가 제가 공을 들여서 발전하고, 부모님이 그거에 대

해 기뻐하고, 제가 느끼기에 저를 인정해 줄때. 그럴 때 괜찮

다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괜찮게 보는구나. 그

럴 때 좋았어요. (참여자 2)

저를 애들이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아이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를 많

이 따르고 의지를 해요. 부모님보다도 의지를 많이 하니까 이

쪽에 내가 자질이 있나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좋아요. 저

를 굉장히 신뢰하세요. 모든 걸 다 의논하시고. (참여자 3)

주제 :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에 포함된 의미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 ‘지속하고 싶은 활동’,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이었다. 

구성의미1. 새로운 관계의 시작

돌봄활동은 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연구참

여자들은 수입이 생기면서 가계에 도움이 되어 기뻐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변화

되었다. 또한 활동과 관련된 대화소재는 가족 간의 관계를 돈

독하게 하였다. 

우리 아저씨가 돈을 버니까 좋아해요. 우리 아저씨랑도 대

화가 늘었어요. 전에는 대화가 없었어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나이 많은 부부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생활이 애 덕

분에 리듬이 있어서 좋아요 그 동안은 얘기를 한마디도 안했

어요. (참여자 4)

남편과 같이 있는 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반찬값이라도 벌어야겠다 해서 일하러 나왔거

든요. 근데 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편안해지기

는 했죠. 일단은 싸울 시간이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더 

부딪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남편도 운동도 하면서 자기관리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니까. (참여자 7)

구성의미2. 지속하고 싶은 활동

돌봄활동을 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

하였으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돌봄활동을 

지속하고 싶어 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을 지속

하기 위해 체력을 관리하였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하다가 보면 책임감도 생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아이

들한테 해줄 수 있고 하니까. 남편이 못하게 할까봐 힘든 얘

기를 못해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하는 거 

보면 이쪽으로 취향이 있는 게 아닌가. 보람도 있어요.(참여자 

3)

제가 센터에서 나이가 많아서 그만 두라고 할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다는 것 보단. 그 정도는 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데 이것 만 해도 감사해요. (참여자 

4)

구성의미3.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

연구참여자들은 활동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관

심 영역이 확장되었다. 미래를 위해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돌봄활동으로 생긴 수입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투

자하고 노력하였다. 

애하고 따라가려니까 하나라도 배워야죠. 그리고 무엇이든

지 배워야겠더라고요. 지금 배운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따

라가는 건 아니지만. 돌보미 안 할 때는 컴퓨터 자체도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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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활동일지 쓸 때도 센터선생님한테 신세지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

웠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돌보미 해서 번 돈으로 노트

북 하나 샀어요. 완전히 성장했죠. (참여자 4)

고령화 시대라 오래 사는 것도 있고, 죽는 날까지는 이렇게 

사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요. 수다 떨면서 어울려 다니고 그런 

거는 다 해봤고, 좋지도 않고 해서 별로예요. 그거하고 다르

게 저는 길게 보는 거니까. 나중에 어린이집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려고요. 움직일 수 

있을 때 까지는 애들을 돌봐주면 어떨까. (참여자 5)

철저한 기술 (Exhaustive Descriptions)

아이돌보미여성들은 돌봄활동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고, 부모와의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곤함을 느끼며, 역할의 

모호함에 혼란스러워 하고, 역할의 한계로 회의감에 젖게 된

다. 또한 아이돌보미여성들은 돌보는 아이 가족의 무시나 적

은 보수, 사회적인 낮은 인식으로 인하여 자존감 저하를 경험

하면서 돌봄활동을 고단하게 느낀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경험

하면서 아이돌보미여성들은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

해 생각하게 되고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으로는 돌보는 아이를 위한 마음을 갖게 되

고,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아이 부모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들만의 돌봄

방식을 정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타협안을 찾아 나가면서 

갈등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한편으로 돌봄활동을 하면서 아이돌보미여성들은 아이들의 

성장에 기쁨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 이는 아이돌보미여성들의 생

활에 활력소로 작용하여 건강해짐을 느끼며 일상이 활기차게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여성들은 돌봄활동에 대해 자신감이 생

기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

각하게 되고, 생기가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된다. 아이돌보미여

성들은 돌봄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

고, 가족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

신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아이돌보미여성들은 돌봄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

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

의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하게 된다. 

논    의

본 연구는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에 대

한 의미와 본질을 확인하여 지역사회 내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

의 중심적인 주제는 ‘돌봄의 고단함’,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

색’, ‘생기가 가득한 생활’과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이었다. 

첫 번째 주제인 ‘돌봄의 고단함’은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

의 돌봄활동이 신체적으로 힘이 들 뿐 만 아니라 심리적이며 

사회적으로도 힘든 활동이며, 돌봄활동의 범위와 역할이 불분

명하여 역할의 한계를 경험하고 부적절한 가족의 태도와 낮

은 보수를 통해 주변의 저평가 된 직업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들은 아이돌봄 활동

이 돌봄제공자가 신체적으로 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힘든 

활동이라고 하였다. 아이 돌봄활동이 돌봄과 더불어 신체, 정

신 및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양육활동이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돌보미의 직업적 정

체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시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질 수 있고 훈계와 훈육에 있어 역할에 대한 갈

등이 생긴다(Kim, 2011; Kim & Chung, 2011). 또한 아이돌보

미의 돌봄활동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되므로 행위에 

앞서 관계가 중요한 상호작용의 활동이고 아이돌보미의 주요 

관계형성 대상인 아이 엄마의 돌봄활동에 대한 기대와 욕구

가 아이돌보미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

다(Lee & Chung, 2012). 사회적으로 낮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식이 아이돌보미 활동의 고단함과 힘든 주된 이유이다.  돌

봄활동이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행위이

다. 아이돌봄활동은 아이를 위한 행위이며 가족과 사회의 유

지를 위한 가치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사회는 아이돌봄활동

을 전통적으로 여성이 헌신으로 책임져 온 무보수의 활동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Kim, 2011; Kim & Kang, 2007; Lee 

& Chung, 2012). 실제로 돌봄서비스를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여성고용과 가족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국가지원 방식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

이돌보미는 비정규직의 낮은 고용안정성과 보수에 직면되어 

있다(Moon, 2008).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경험의 첫 

번째 주제인 ‘돌봄의 고단함’이 직업적 소진, 직무만족도, 이

직과 관련이 깊고 직업의 질에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인 만족

도와 더불어 임금, 고용계약형태와 일자리의 안정성이 중요 

요소이며(Kim, 2007) 아이돌보미의 일에 대한 가치감과 조직

에의 소속감이 직업적 소진을 줄일 수 있으므로(Kim, 2013)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돌보미 여성의 활동과 직업에 대한 직

업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안정성

을 높이고 경력에 따른 보수의 책정 등 적정한 보수체계 확

립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돌봄의 고단함을 해소 할 

수 있는 총체적 측면의 건강증진 전략이 요구된다. 상호작용

을 통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여성의 감정노동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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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소진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있는 변수이고(Kim, 2013) 직

무지속의사와 관계가 있으며(Ji, Kim, & Lee, 2013) 인간관계

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직무만족도(Hwang & Yun, 

2012)와 이직과 관련된 중요변인이므로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의 감정노동이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임

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아이돌보미의 감정노동

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가 요구된다.  

돌봄활동 경험의 두 번째 주제인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색’

은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이 돌봄제공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고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는 ‘자기성찰의 태

도’, 아이를 자신의 혈족처럼 생각하고 가엽게 여기는 측은지

심의 ‘아이를 위한 마음가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돌봄의 

방법과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타협안 찾기’의 의미로 구성되

어 있었다. 돌봄이 직업으로써 상품화되고 사회화 됨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모성의 역할과 직업으로써의 노동자 역할 사이

에서 갈등을 겪는다(Kim & Kang, 2007). 본 연구에서 아이돌

보미 여성은 갈등을 확인하고 자기성찰을 함으로써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아이돌보미 사용자의 

아이돌보미 선택 선호조건이 자녀양육경험이 있는 중년여성이

므로 아이돌보미가 아이에 대한 모성본능의 감정과 아이부모

의 양육부담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이는 간호사

가 돌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성찰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환아를 돌보는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문제해결의 방법이다(Kang, & Bang, 2013). 아이돌보미가 사

회적으로 공익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돌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Kim & Kang, 2007). 또한 아

이돌보미의 직무경계가 모호하고 직무 표준화가 어려워(Lee 

& Kim, 2011) 아이돌보미 스스로 직무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하고 직무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돌보미

의 직무스트레스를 높이고 직무만족도 및 이직과 관련이 있

으므로(Lee, et al., 2014) 직무 내 갈등의 원인과 파생되는 문

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해

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돌봄활동 경험의 세 번째 주제인 ‘생기가 가득한 생활’은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돌봄활동

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있는 생활’로 인지하고 건강과 

외모 등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일상의 활기를 찾고’, 직업을 

통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을 갖게 되어 ‘자랑스런 

자신을 발견’하는 의미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이돌보미는 신

규직업군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반 하에 가정 내 아동의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Lee, et al., 2014) 정부지원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중년여성의 고용을 촉진시켜 여성 개인과 

가족에 도움이 되며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위한 조력자로써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은 긍정적인 가족정책의 의미를 갖고 있다. 중년 여성의 경험

을 활용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향상과 고용둔화 현상을 타

개의 목적을 갖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활동은 나이 든 여성의 어머

니다움을 요구함으로써 중년기 여성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활

성화하고(Kim & Kang, 2007) 자신들이 자녀를 직접 키웠던 

때와 다르게 변화된 사회에서 돌봄 대상자 가족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공적인 육아지원인력인 자신들을 일과 가정의 양립

을 돕는다(Lee & Chung, 2012). 이러한 점은 중년기 아이돌

보미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활동의 참여가 여성의 삶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돌봄활동이 

사회환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Lee & 

Chung, 2012) 아이돌보미 활동을 가치 있고, 자신을 자랑스럽

고 능력이 있게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년여성의 자

아정체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Kim & Kim, 2001) 삶

의 질, 우울 등이 수입과 관련이 있으며(Park, Kim, & Cho, 

2003)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한 수입의 창출이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하고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고 사료된

다(Byun, Kang, & Chung, 2007). 그러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에

도 불구하고(Rosenthal, Crowley, & Curry, 2008),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여성이 의미나 헌

신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Kim, 

2011) 아이돌보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이에 따

른 직업적 고용안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아이돌보미 여성의 삶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원과 중재를 제공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아이돌봄활동 경험의 마지막 주제는 ‘새로운 삶을 위한 발

판’이었는데 경제적 측면과 가족 내 대인관계 측면에서 ‘새로

운 관계의 시작’이며 ‘지속하고 싶은 활동’으로 인식하고, 직

업을 통해 삶의 관심영역이 확장됨으로써 ‘미래를 위한 자기

계발’을 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자기계발

이 일에 대한 애착과 직업을 유지하게 되는 중요 요인이라고 

보고한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었으며(Byun, & Kim, 2008), 중년여성의 경우 경제적 

측면의 수입이 우울 등의 정서적 측면과 여성의 전반적인 삶

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Park, et al., 2003), 아

이돌보미 활동경험이 여성의 삶의 변화 또는 전환점으로 작

용하였으리라 판단된다. 한국여성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사회활동의 수, 주관적 경제평가와 자아존중감이

고(Chung, 2007), 노후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가 높을수록 생

활만족도가 높음을 고려할 때(Ahn, Kim, Ahn, & 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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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아이돌보미 중년여성이 삶의 변화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발판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성공적인 직업적 활동과 

노후를 위하여 아이돌보미 직업이 자아존중감, 주관적 경제적 

평가와 노후에 대한 준비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을 이

해하기 위해서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10명

의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과의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 Colaizzi(1978)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

동 경험은 ‘돌봄의 고단함’,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색’, ‘생기

가 가득한 생활’과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의 4가지 주제로 

구조화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와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에 따른 

신규직업군인 아이돌보미 중년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을 깊이 

있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 및 심리적 어려움

을 해결하고 지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건강증진 프로그램 개

발과 운영  및 중년기 여성 아이돌보미의 아동돌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는 아이돌보미 중년여성의 돌봄활동을 통한 삶의 의미와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돌봄의 수혜자

인 아동과 가족의 안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의 안정화의 토대가 될 것이며 건강한 가족

발달과 지역사회 발전의 이해측면의 간호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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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e giving experience of middle-aged child care providers*

Chu, Min-Sun1)․Lee, Young-R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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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phenomenological study was to explore middle-aged child care providers’ 
experience in caring for children in the communit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0 middle-aged child care 
provider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etween August and September, 2014 until data. Colaizzi's method 
of data analysis was applied to inductively determine themes and formulated meanings. Data saturation was 
achieved and methodological rigor was established Results: Four themes were extracted from 12 meanings. The 
four themes of the child care providers' experience in caring for children were: 1) weariness from care-giving, 2) 
the search for one's own solutions, 3) a cheerful attitude to life, 4) the opportunity to start a new lif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child care providers' experiences in caring 
for children and establishing effective strategies to support these child car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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